
4 불자들 제 842 호2011년 6월 29일수요일 / 불기 2555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7월 24
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마당에서 제1
회천태청소년사생대회를개최한다.

상원대종사추모다례제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7월 3

일대흥사보현전에서천운당상원대종
사1주기추모다례제를봉행한다.

생명나눔장기이식세미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은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에서 장기이식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
와정부역할을주제로세미나를연다.

월정사단기출가학교입학고불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

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월정사 단기출
가학교입학고불식을봉행한다.

진화스님감사패수상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강북장애인종

합복지관장)은 강북구 장애인복지 향상
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7
일강북구청으로부터감사패를받았다.

국제포교사회결집대회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7월

15~17일공주전통불교문화원에서한국
전통불교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
사결집대회를개최한다. (02)722-2206

남궁선박사, 선리연구원상금전액기부
남궁선박사는 6월 14일개최된제5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학술상시상식에서
학술상 수상으로 받은 300만원을 불교
소장학자를위해기부했다.

에코붓다환경아카데미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6월 23일~

7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평화재단 2
층 강당에서 환경 열린아카데미를 개
최한다.

일 주 문

제1회천태청소년사생대회

“문화재구역 입장료 갈등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저평가를 드러낸 일부
입니다.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
면 자연스럽게 입장료 갈등은 해결
될것입니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6

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종삼 스님(구례 화엄사 주

지·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문
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문화재 보유
사찰의 현안 문제를 비롯해 문화재구
역 입장료 책정 및 재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담당한다.
종삼 스님은 위원장으로서‘소통’

과‘문화재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문화재사찰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과 마찰을 빚는데 대해“소통을 통
해원만히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스님은“사회 단체나 국민들이 새

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충분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유지나 보존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
다. 불교문화재를 넘어 우리의 전통문
화재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시킬필요가있다”고말했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 전통문화발전

특위를 발족하고 문화재 방재예산 책
정 등에 의지를 표명하는데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나 지원에 대한 것이 시

혜적 혜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존에
대한지원임을분명히했다.
스님은“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찰이

국가 문화재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유
지하는데 대한 감사함을 분명히 가져
야한다”고말했다.
스님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향

후 과제에 대해“자연공원법이 개정
됨에 따라 주무부서인 환경부 등과
문화유산지구 책정 등 법 개정에 따
른 후속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
다”며“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현
장 실무 경험을 살려 바람직한 대안
을 마련하는데 종단 종책 수립에 도
움이되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회의에서는 곡성 태안사를‘문화재보
유사찰’로 추가 지정했다. 전국 문화
재보유사찰은 총 68개다. 이와 함께
평창 월정사와 원주 구룡사, 안동 봉
정사 등이 신청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조정은 일부 인상토록 심의ㆍ결의했
다. 노덕현기자

문화 인식 전환 중요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새 위원회장에 선출된 종삼 스님

동국대에 재학중인 비구니 스님
들이 학교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
억 2000만원 성금을전달했다.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인 혜광사

사감계환스님과비구니스님 10여
명은 6월 20일 석림동문회장 영담
스님을 방문해 노후한 기숙사 보수
를위해모아온기금을전달했다.
동국대 종비생들의 졸업생 모임

인 석림동문회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적립하고있다.
이번 기금 쾌척으로 석림동문회

는 4억 4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적
립했다.
영담 스님은“학인 스님들이 어

렵게 모은 성금을 장학금으로 쾌척
한 것이라 매우 귀중한 성금이라
생각한다”며“후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
다”고말했다. 이나은기자

동국대 비구니스님들
장학기금 1억 2000만원 전달

“인드라망의 사유방식에서는 남도
북도, 진보도 보수도, 기독교도 불교
도 없다. 단지 보편적 진리만 존재할
뿐이다.”
도법 스님은 6월 20일 조계종 화쟁

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1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 마지막 강
연에서“인드라망의 눈과 사유방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와 화쟁사상’을 주제

로 발표한 도법 스님은“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염원이고, 21세기 문명사적인 절체절
명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시대적으로 화쟁정신

과 실천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
과 길이다. 불교적 세계관과 실천 정
신이 21세기 문명사적 대안의 방향과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화쟁행자’가
중심이 돼 역동적 실천과 활동을 이
어가야함을 제안했다.
이날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

체를 향한 첫걸음으로 남남평화를 역
설했다.
“남북 분단은 동북아 평화와 민족
의 운명이 걸려있는 엄중한 일이다.
남북문제에 대해 반목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통합정리하는 일이 가
장중요하다.”
도법 스님은 제안에서“종교계는

남북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통
합하고, 남남평화의 기본토대를 지구
촌과 민족의 평화와 수준 높은 남북

평화통일을 이끌어야 한다”며 종교계
의역할을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북핵 문제와 남북 분

단은 화쟁과 인드라망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인류에 평화를 위협하고, 전
인류에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경각심을불러일으켰다.
왜 인류는 끊임없이 갈등을 번복하

고있는 것일까.
“1차적인 문제는 잘못된 세계관이
다. 직면한 존재, 현실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해결책은 바른 세
계관을갖도록하는 것이다.”
도법 스님은 2010년 봉은사 직영사

찰 전환으로 인한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간의 갈등을 화쟁으로 해결한
사례를 들어 화쟁의 현실 적용을 강
조했다. 도법 스님은“부처님은 자신
의 가르침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고 말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현
실에서 바로 실현되는 것이며 현실적
으로 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
했다. 이상언기자

남남통일 먼저 종교계가 앞장서야
도법 스님, 화쟁리더십아카데미 강연서 보편적 진리 강조

비구니기숙사인혜광사사감계환스님(앞줄왼쪽세번째)과비구니스님들이석
림동문회장영담스님(앞줄오른쪽세번째)에게성금을전달했다.

불교 종립대학 총장들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서 불교종립대학 총
장협의회를결성했다.
초대회장에는 동국대 김희옥 총

장이 선출됐다. 총장협의회는 앞으
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방법, 불
교 교육의 글로벌화 방안 등에 관하
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위덕

대 배도순 총장, 금강대 정병조 총
장, 동방대학원대학 정상옥 총장,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김명권 총장

등 불교 종립대 총장들은 6월 17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의 초청으로 한
자리에모여 이같이결정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한국 대

학교육에 있어서 불교 종단에서 운
영하는 대학의 수와 내용이 타 종교
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한
국불교진흥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해 종립대학 간 학문교류와 협력
을 강화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동연
구 하는 활동 등을 앞으로 활발히
전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조동섭기자

불교종립대 총장협의회 발족
초대회장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 선출

미얀마문화원•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인구의 89%가불자인나라, 미얀마불자의희망을위해부처님의자비심을전합시다. 
불자님들의많은동참바랍니다.

■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쀼 출가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문 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社告┃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6월 21일부로 국립중앙
박물관인사를단행했다.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현종 국립

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장, 강대규 국립중앙박물관 학
예연구실 유물관리부장, 박방룡 국립중앙박물관 학예
연구실 고고역사부장, 김정완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박
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인사〉

◆과정(야간및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중급과정(3개월) 

작작법법반반((11년년))

신행과정(1년)

특수작법(1년)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요요잡잡바바라라,, 천천수수바바라라,, 도도량량게게,, 다다게게작작법법((나나비비춤춤))등등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제78기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목요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본원은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수료증을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지도와편의를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여법하게불교의전통의식을봉행할수있도록지도합니다.

※전화·서신문의하시면안내서를보내드립니다.

서울종로구낙원동243-3 탑골공원뒷편 ☎ 02)741-0495,0496

海 東 佛 敎 儀 式 敎 育 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佛祖로부터 達磨禪師와 處寂禪師를 거쳐
無相空尊者로 이어진 禪旨와 禪風을 傳하고자

佛祖 75代孫, 無相空尊者 41世 門下인 道庵禪師는
法悟見知한 因緣에 75位의 곎代祖師를 證明法師로 하여

傳法堂을 開壇하고 겘思議한 寂靜妙法을 綿綿受持케 하노라

道庵禪師傳法偈

본래가 청정함인데 무엇을 닦고자 하는가
취함이 없으면 여여하여 움직임 없느니라

www.arahan.org  /  문의처 031)753-3360

건당일 : 불기 2555년음력4월 29일

無相空尊者 門下 道庵禪師 門徒會

효원 능인 (曉圓能仁)
진원 능원 (眞圓能元)
초원 임덕 (初圓굟德)
심원 능효 (心圓能曉)

설원 연지 (說圓곝知)
일원 능혜 (一圓能慧)
녹원 경원 (綠垣鏡元)
지원 능안 (智圓能安)

자원 운담 (慈圓雲潭)
혜원 능각 (慧圓能覺)
시원 태경 (視圓胎鏡)

傳法弟子

무상공존자문하도암선사문도전법건당


